
SK, 우울증 치료제 미국 임상실험

SK는 자체 개발한 우울증 치료제 YKP581이 미국 제약회사 Johnson & Johnson의 자회사인 J&J PRD의

임상후보물질로 선정됐다고 11월19일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YKP581은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의 임상실험물질 승인과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쳐 상품화

될 전망이다.

SK는 앞서 1999년과 2000년에도 J&J 자회사에 간질치료제 YKP509와 우울증치료제 YKP10A를 각각 기술

판매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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